
GIST, 2024 AI정책전략 포럼 성황리에 개최
- GIST AI정책전략대학원·문화체육관광부 공동주최, ‘인간 중심의 미래: AI, 창의성, 

그리고 공공가치’ 주제로 서울 CJ 인재원에서 12~13일 열려… 200여 명 참석

- AI 기술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탐색 및 AI 기술 융합 우수 사례 공유… AI 디
지털 교과서 플랫폼 ‘AI 김교수’,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 등 발표

▲ 12월 12일(목) 서울 CJ인재원 그랜드 홀에서 2024 AI정책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12월 12일(목)과 13일(금), 서울 CJ 인재원 리

더십센터 그랜드홀에서 ‘2024 AI정책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원장 김준하)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주최하고 KDI국제정

책대학원과 CJ올리브네트웍스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 포럼에는 정계 인사·학계 전문

가·산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GIST 김준하 AI정책전략대학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임기철 총장과 문화체육관

광부 용호성 제1차관의 환영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준경 원장과 CJ올리브네트웍

스 유인상 대표의 현장 축사 및 민형배·박정하 국회의원의 서면축사가 이어졌다.

임기철 GIST 총장은 환영사에서 “‘인간 중심의 미래’를 주제로 다루는 이번 포럼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AI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인간 중심으

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논의”라고 밝히며 “나아가 공공과 민간의 혁신

적인 AI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AI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간 중심의 미래: AI, 창의성, 그리고 공공가치’를 주제로 AI 기

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전환과 공공 혁신을 논의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

에서의 AI 기술 융합 우수 사례를 공유하였다.

첫날인 12일(목)에는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AI ▴교육과 문화를 위한 AI ▴정책

과학과 정책공학을 위한 AI와 데이터사이언스 ▴안전한 도시 설계를 위한 AI 에이

전트 등을 주제로 4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둘째 날인 13일(금)에는 ▴미래세대

를 위한 AI 융복합 기술 발표 ▴인문지식 아카이브- 생성형 AI와 인문지식의 확장 

▴AI 시대와 인간의 죽음을 주제로 3개의 세션이 이어졌다.

▲ 2024 AI정책전략 포럼에서 ‘교육과 문화를 위한 AI’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지성 KDI School 교수, 공득조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교수, 김준하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원장, 
박성규 KDI School 교수

특히 AI시대와 인간의 죽음을 주제로 다룬 세션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김

태훈 박사가 디지털화된 일상이 확대되고 가속화됨에 따라 망자의 데이터와 관련

한 부분이 현재 법적 공백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법적 쟁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김준하 AI

정책전략대학원장은 AI 교과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AI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AI 김

교수(AI Professor Kim)’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해 기대감을 높였다.



▲ 2024 AI정책전략 포럼에서 김준하 AI정책전략대학원장이 AI 교과서의 방향성을 제시할 AI 디
지털 교과서 플랫폼 ‘AI 김교수(AI Professor Kim)’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AI 김교수’는 특정 강의자의 강의 영상(MOOC), 교과서, 논문, 강의 발표 자료(PDF, 

PPT) 등 다양한 수업 자료를 멀티모달(Multi Modal) 데이터 입력 방식으로 학습한 

후 해당 강의자의 수업을 보조하여 1000여 명의 학생이 던지는 서로 다른 1,000여 

개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AI 조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이 플

랫폼은 댄스·음악 등 예체능 분야와 실습이 필요한 기술 학습에도 활용할 수 있다.

AI정책전략대학원 공득조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AI 기반 외

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을 발표하며, 최신 AI 기술로 방대한 

외신을 분석하여 한국의 이미지 제고, 외교 전략 수립, 오보 대응 등에 활용할 계획

을 밝혔다.

김준하 원장은 "이번 포럼은 공공과 민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AI 

시대의 인간다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AI 기

술과 공공가치의 조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석박사급 AI정책전략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9월 개원한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은 인공지능이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른바 ‘HELP’ 인재

상*과 비전을 가지고 서울 · 세종 · 광주 등 3개 캠퍼스에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정책 및 전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 HELP 인재상: △인간 중심의 사고(Human-Centric) △윤리적 판단력(Ethical-decision) △혁신적인 리

더십(Leadership-innovation) △문제해결 능력(Problem-solving을 갖춘 인재


